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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

2023년 기준 전국 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가 운영하는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 7개소1), 성폭력상담소 5개소2), 통합

상담소 9개소3)로 총 21개소이다. 2023년 여성의전화가 진행한 상담은 48,065건으로, 초기상담 6,871건, 재상담 41,194

건이다. 전체 초기상담 6,871건 중, 여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총 5,981건으로 87%를 차지한다. 

본 상담통계는 재상담을 제외한 초기상담 중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세부 현

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 스토킹의 세부 현황은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상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1. 2023년 여성의전화 전체 상담 건수>

<표2. 2023년 여성의전화 초기상담 건수>

2023년 여성의전화는 전화, 사이버, 면접, 법률상담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심리·정

서적 지원, 자료 및 정보 제공, 수사·법적, 의료 지원, 시설 입소 및 타기관 연계 등 총 73,301건의 지원이 이루어졌

다. 이는 전년 61,063건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1) 가정폭력상담소 7개소: 강릉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전주여성

의전화

2) 성폭력상담소 5개소: 부천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3) 통합상담소 9개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

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전국 상담 건수(본부 포함)

초기상담 재상담 총계 

건수 6,871 41,194 48,065

비율(%) 14.3 85.7 100%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초기상담 재상담 총계 

건수 924 1,976 2,900

비율(%) 31.9 68.1 100.0

전국 상담 건수(본부 포함)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폭력 피해 
없는 초기상담

총계 

건수 5,981 890 6,871

비율(%) 87.0 13.0 100.0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폭력 피해 
없는 초기상담

총계 

건수 837 87 924

비율(%) 90.6 9.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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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23 여성의전화 상담 방법> 

<표4. 2023 여성의전화 지원내용>       

*중복 응답 

폭력 피해 유형은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

류하였다. 하나 이상의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정폭력 3,465건(57.9%), 성폭력 2,721

건(45.5%), 스토킹 628건(10.5%), 데이트폭력 604건(10.1%), 직장 내 성적 괴롭힘 432건(7.2%), 사이버성폭력 184건

(3.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본부)는 가정폭력 383건(45.8%), 성폭력 327건(39.1%), 스토킹 150건(17.9%), 

데이트폭력 137건(16.4%), 직장 내 성적 괴롭힘 78건(9.3%), 사이버성폭력 34건(4.1%)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5. 2023 여성의전화 폭력 유형별 상담 건수> 

                                                                                             *중복응답       

 

여성폭력,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 이상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

전국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을 피·가해자 관계 유형으로 분석했을 때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

자가 전체 상담 건수의 과반을 넘는 50.8%(3,039건)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이 

17.5%(1,045건), 직장 관계자는 8.3%(496건)로 나타났다. 그 외 동네 사람, 지인 3.4%(201건), 인터넷(채팅 등) 3.1%(185

건), 동급생·선후배 2.8%(16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모르는 사람과 단순 대면인의 경우 각각 2.9%(174건), 2.4%(146

건)로 전체 상담 중 5.3%(320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 영역을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

한 정보를 자세히 아는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화 사이버 면접 법률 방문 기타 총계

건수 28,610 7,590 5,834 663 2,119 3,249 48,065

비율(%) 59.5 15.8 12.1 1.4 4.4 6.8 100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성폭력

건수 3,465 2,721 604 628 432 184

비율(%)1) 57.9 45.5 10.1 10.5 7.2 3.1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포함)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적 괴롭

힘
사이버성폭력

건수 383 327 137 150 78 34

비율(%)2) 45.8 39.1 16.4 17.9 9.3 4.1

주: 1) 전국지부 21개 상담소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5,981건 중 각각의 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837건 중 각각의 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심리
정서적
지원

자료·
정보 
제공

수사·법적 지원
(수사재판동행, 
소송지원 등)

의료
지원

시설입소
· 타기관 

연계

상담 연계
(전화재상담·면

접·법률) 

상담
기록 
제출

주거·
취업지원

피해아동
학교전학

기타 총계

건수 24,437 23,580 1,974 2,451 2,874 8,967 833 44 6 8,135
73,301

비율(%)1) 33.3 32.2 2.7 3.3 3.9 12.2 1.1 0.1 0.0 11.1

주: 1) 전체 상담 73,301건 중 각각의 지원내용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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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2023 여성의전화 피·가해자 관계 분포>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과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인 <표7>부터 <표12>까지는 산출방식이 다른 

3개 지부를 제외한 18개 지부4)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8개 지부의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 상담은 총 5,332건이고, 

이 중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폭력 피해 상담 사례는 49.4%를 차지해 2,636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

시 피해 유형별로 중복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 신체적 폭력 1,945건, 정서적 폭력 1,523건, 경제적 폭력 450건, 성적 

폭력 346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7.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신체적 폭력 1,945건의 세부 현황을 중복 집계했을 때, 손발로 구타 883건, 당기거나 밀침 406건, 물건 던짐 383건, 

힘으로 제압 237건, 목 조름 202건, 흉기로 위협 1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강릉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
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건수 1,945 346 1,523 450

비율(%)1) 73.8 13.1 57.8 17.1

주: 1) 1개 이상의 폭력 피해를 포함한 초기상담 2,636건에서 각 피해 유형이 차지한 비율.

전국 상담건수(본부 포함)

분류 (전)배우자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친족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동네사람, 
지인 등

건수 2,427 612 1,045 185 496 166 56 201

비율(%) 40.6 10.2 17.5 3.1 8.3 2.8 0.9 3.4

분류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수사기관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총 계

건수 21 29 146 174 276 147 5,981

비율(%) 0.4 0.5 2.4 2.9 4.6 2.4 100.0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분류 (전)배우자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친족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동네사람, 
지인 등

건수 229 137 147 16 96 19 10 39

비율(%) 27.4 16.4 17.6 1.9 11.5 2.3 1.2 4.7

분류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수사기관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총 계

건수 4 11 13 25 52 39 837

비율(%) 0.5 1.3 1.6 3.0 6.2 4.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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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신체적 폭력>

*중복응답 

정서적 폭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멸시·욕설로 1,065건이었다. 그 뒤를 이어, 위협 515건, 협박 

468건, 공포감 조성 346건,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323건, 무시 232건, 반복적 연락·찾아오기 166건 순서로 나타났

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위협, 협박을 가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등의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를 통제하여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표9.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정서적 폭력> 

                                                                                                             *중복응답 

 

경제적 폭력 피해 유형 중에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행위가 27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

는 채무(빚) 97건, 경제력이 없다고 멸시하는 행위 86건, 갈취 58건, 지출 의심5)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10.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경제적 폭력>  

                                                                                                          *중복응답

5) 사실와 무관히 가해자가 내담자의 소비패턴을 의심하며 경제권을 통제하는 경제적 폭력

폭언·멸

시·욕설
위협 협박

통제·고
립

감시·미행
반복적 연락, 
찾아오기

무시 명예훼손
자해. 
자살. 

협박시도

건수 1,065 515 468 186 97 166 232 47 77

비율(%)
1) 69.9 33.8 30.7 12.2 6.4 10.9 15.2 3.1 5.1

외도 방임 공포감조성
시집의 
괴롭힘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주변인 
위협· 폭력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및 폭력

미파악2) 기타

건수 192 67 346 80 323 99 13 4 101

비율(%)
1) 12.6 4.4 22.7 5.3 21.2 6.5 0.9 0.3 6.6

주: 1) 친밀한 관계 내 정서적 폭력 1,523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한 비율

주: 2) 정서적 폭력의 세부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손발로 
구타

목
조름

흉기로 
위협

흉기로 
상해

물건 
던짐

당기거나 
밀침

침입 납치 감금
힘으로 
제압

잠 
못 자게
하기

미파악2) 기타

건수 883 202 198 69 383 406 25 7 36 237 47 482 129

비율(%)
1) 45.4 10.4 10.2 3.5 19.7 20.9 1.3 0.4 1.9 12.2 2.4 24.8 6.6

주: 1) 친밀한 관계 내 신체적 폭력 1,945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한 비율

주: 2) 신체적 폭력의 세부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지출의심
경제활동 
못하게 함

갈취 낭비 채무(빚)
지불강요
(데이트

비용청구등)
기타

건수 279 86 46 24 58 38 97 21 46

비율(%)
1) 62.0 19.1 10.2 5.3 12.9 8.4 21.6 4.7 10.2

주: 1) 친밀한 관계 내 경제적 폭력 450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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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내 성적 폭력 피해 유형 346건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유형은 강간(유사·준 강간 포함) 172건으

로 나타났다. 강간의 뒤를 이어 성관계 강요 93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74건, 성적 모욕·비난 64건, 성추행 47건 등

의 피해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국지부의 전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5,981건 중에는 성폭력이 45.5%(2,721건)로 절반 정도의 비율을 보였으

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의 비율은 13.1%(346건)으로 그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친밀한 관

계 내에서 일어나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통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념이 팽배한 사회 환경에서 피해자들은 ‘성관계 강요’ 등의 소위 ‘가벼운’ 수준의 폭력 피해

는 문제 삼지 못하거나, 자신의 피해 상황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여 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표11.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성적 폭력>

                                                                                               *중복응답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좌절시키는 2차 피해와 가해자의 역고소6)

상담 건수 중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이후 2차 피해가 있는 상담사례는 1,797건이었으며, 피해자 가족·주변인 

35.7%(641건)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가해자 가족·주변인 30.6%(550건), 경찰이 23.0%(413건)로 나타났다. 이외 직장 

2.7%(49건), 기타 2.3%(41건) 등이 확인되었다.

피·가해자 가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53.6%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법적 대응을 시도하려는 피해자에게 그냥 잊으라고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편 가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러는 것 아니냐”,“네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

며 피해자 탓을 하거나, 피해자가 사건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연락을 가하는 등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수사기관 중에서는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찰 외 수사·재판 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적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사건이 경찰 이후의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수치이다. 상담 사

례 중에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신고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둘 사이에서 원만

히 해결해라”, “부부 사이에 스토킹 사건 접수는 불가하다”는 등의 말을 듣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 속 통제와 강압 등 전후 맥락의 이해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기관의 미흡함은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폭력 피해 경험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6)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세부 현황은 산출방식이 다른 세 개 지부 제외한 건수로 분석 

강간
(유사·준 강간 포함)

성추행
성적모욕·

비난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촬영물
유포

유포
협박

기타 
사이버 
성폭력

건수 172 47 64 74 12 17 30 8

비율(%)
1) 49.7 13.6 18.5 21.4 3.5 4.9 8.7 2.3

성적의심(의처증)
성관계
강요

변태적성행
위

피임거부 성병감염 기타

건수 35 93 28 8 4 21

비율(%)
1) 10.1 26.9 8.1 2.3 1.2 6.1

주: 1) 친밀한 관계 내 성적 폭력 346건 중 각 세부 피해 현황이 차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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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2차 피해>

                                                                                                      *중복응답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 상담 중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는 489건으로 집계되었다.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489건을 

중복으로 집계했을 때 가장 많은 건수가 집계된 유형은 쌍방폭력 258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177건, 무고 137

건, 명예훼손 39건 순으로 파악되었다. 쌍방폭력 사례 중에서는 피해자가 폭력 피해 상황에 대응하는 중 가해자에게 

발생한 경미한 상처에 대해 신고하거나, 가해자가 자해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죄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대부분을 이

루어, 피·가해자가 서로 대등하게 폭력을 가한 건수로 해석할 수 없는 수치이다. 기타의 사례 중에는 피해자를 아

동학대 가해자로 몰아가거나 폭력 피해에 자신을 방어한 피해자를 특수협박 가해자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역고소를 통해 가해자는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더 이상의 대응을 못 하도록 위협한

다. 역고소에 의해 ‘가해자’로 불리게 된 피해자는 폭력 피해에 이어 억울함, 두려움, 불안, 우울감 등을 겪으며 

대응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가해자의 역고소는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문제 제기를 저해하는 가

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된다. 

<표13. 2023 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1)

                                                                                                      *중복응답

친밀한 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토킹 범죄, 총 47.3%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7)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1년 169건(15.5%), 2022년 188건(16.8%), 2023년 150건(17.9%)으로, 최근 3년간 전체 폭력 피해

가 있는 초기상담에서 꾸준히 15%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피·가해자 관계를 바탕으로 스토킹 상담 건수를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관계 유형은 (전)애인·데이트 상대자이며 30.0%(45건)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전)배우자 

17.3%(26건), 친족 14.7%(22건) 이 차지했고, 이 외에는 동네사람, 지인 등 9.3%(14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47.3%(71건)로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관계 유형

을 피해자들이 생활반경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친족 14.7%(22건), 동네사람, 지인 등 9.3%(14건)와 직장관계자 6.7%(10

건)로 확대하면 평소 아는 사이인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스토킹 비율은 78%까지 확대된다. 

 

7)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837건 중 스토킹 상담 건수 150건을 대상으로 분석

 경찰 검찰 법원 직장 학교 의료기관 언론매체
피해자 

가족·주변인
가해자

가족·주변인
온라인

(댓글·DM 등)
기타

건수 413 33 25 49 0 15 24 641 550 6 41

비율(%)1) 23.0 1.8 1.4 2.7 0.0 0.8 1.3 35.7 30.6 0.3 2.3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중 2차 피해가 있는 1,797건 중 각 항목이 차지한 비율

 무고 명예훼손 쌍방폭력 기타

건수 137 39 258 177

비율(%)1) 28.0 8.0 52.8 36.2

주: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489건 중 각 항목이 차지한 비율



- 7 -

<표 14. 2022, 2023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스토킹 상담 건수>

<표 15. 2023 한국여성의전화(본부) 여성인권상담소 스토킹 피·가해자 관계 분포> 

멈추지 않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근절은 국가의 의무이다 

한국여성의전화를 포함한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130여 개소의 2022년 총 상담 건수는 243,067건이었고, 전국 성폭력

상담소 170여 개소의 2022년 총 상담 건수는 292,945건이었다.8) 통합상담소 등의 상담 건수가 두 운영실적에 중복 

집계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 상담 건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최근 3개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담 건수는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9)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나 주변인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 논현

동에서 데이트폭력, 스토킹에 이어 피해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인천 강화에서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피해 여성이 뇌

사에 빠진 사건,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흉기로 상해를 입은 사건 모두 우리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등 자신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다

했음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2023년, 평균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인

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10) 

근본적인 대책과 변화가 절실한 현실 속에서 정부의 행보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

하는 예산은 삭감되었고, 현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담소의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관련 정책의 총괄 부처

인 여성가족부는 폐지 수순을 예비한 장관 공석 상태에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를 보장해야 할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여성폭력의 본질과 실태에 기반한 대책 마련, 더는 미루어선 안 된다. 

8) 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실적, 2023년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9)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2023년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10) 한국여성의전화, 2023년 분노의 게이지 :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2022

건수 188

비율(%)1) 16.8

2023

건수 150

비율(%)2) 17.9
주: 1) 2022년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1,117건 중 스토킹 상담이 차지한 비율
주: 2)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본부)의 폭력 피해 있는 초기상담
       837건 중 스토킹 상담이 차지한 비율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

분류 (전)배우자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

친족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동네사람, 
지인 등

건수 26 45 22 6 10 3 0 14

비율(%)2) 17.3 30.0 14.7 4.0 6.7 2.0 0.0 9.3

분류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수사기관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총 계

건수 0 0 4 3 7 10 150
비율(%) 0.0 0.0 2.7 2.0 4.7 6.7 100.0

주: 1)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본부)의 스토킹 상담 건수 150건 중 각 가해자 관계 유형이 차지한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bw47r6X8wn51WQJ1erZ4XKoxK6R0YI-DDtwtoh_x.node11?idx_cd=1591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bw47r6X8wn51WQJ1erZ4XKoxK6R0YI-DDtwtoh_x.node11?idx_cd=1594

